
외 국 인  계 절 근 로 자  어 업 분 야  해 상 확 대 , 
완 도 군 ‘ 전 국  최 초  시 범  운 영 ’ 

�법무부� 「2020년도�외국인�계절근로자�프로그램�기본계획」의� ‘어업분야’ 운영지침 개정
을�통해�2020년�전남�완도군�지역만�다시마, 미역, 톳�양식 전국�최초 해상작업 시범운영�
지역으로�선정되어�어민�일손�부족�해결�등�지역경제�활성화�기여�

□ 추진배경

○ 법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‘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’제도는 
외국인 고용시 육상 가공분야에 한정

○ 전남도의 주 소득원인 다시마·미역·톳 등 해조류 채취에 대한 

해상에서의 작업은 전혀 허용되지 않음으로써 노령인구의 증가 및 
고질적인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서 해상에서 단기간 고용할 수 있는 
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

□ 추진과정

○ ’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‘를 통해 어업인 애로사항 청취   : ‘17. 06. 02.

○외국인 근로자 유치를 위하여 베트남과 사전 MOU 체결  : ‘18. 01. 31.

○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운영 추진계획 수립 및 어가별 수요조사  : ‘18. 02. 26.

○외국인 계절근로자 T/F팀 간담회    : ’18. 04. 03.

○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건의(완도군→해수부․법무부) : ’18. 05. 28.

- (해수부․법무부 회신결과) 외국인 계절근로자 부적합 통보/해상작업시 고용허가제 이용

○국무조정실과 함께하는 규제혁신 간담회 건의 : ’19. 06. 20.

○국무조정실 → 해양수산부 현장점검 통보   : ’19. 08. 29.

○해양수산부와 법무부 합동 현장점검 결과 ‘수용’ 결정 : ’19. 11. 19.

○전국 최초 완도군만 2020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해상 시범운영  : ’20. 01. 02.

○ 2020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인원 법무부 확정 (51어가 95명)  : ’20. 02. 11.



관련부처 건의 MBC 보도(18.5.20) 국무조정실 간담회 사진(19.6.20) ‘20.1.22. 전남매일

□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 및 극복 노력

○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이 해상작업도 가능하도록 전남도를 경유하여 

해수부와 법무부에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불가 통보

○규제혁신 차원에서 문제해결의 답을 찾기 위해 2019. 6. 20. 국무조정실과 
함께하는 규제혁신 간담회 시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와 같이 해상작업이 
가능하도록 규제완화 필요성 적극 건의 

   - 법무부의 ‘외국인 계절근로자’ 고용은 육상에 한정된 반면 고용노동부의 ‘고용허가제’는 육·해상작업 모두 가능

○ 2019년 11월 전남도ㆍ해수부ㆍ법무부 합동 현장 검검 결과 도입 필요성 ‘수용’
○외국인 계절근로자 해상확대를 통한 ‘2020 전국 최초 완도군만 시범 운영’ 

□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

○법무부 「2020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」 ‘어업분야’ 지침 개정 (’20. 01. 02.)을 통한 
어민 일손부족 해결로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(전국확대시 파급효과 매우 큼)

허 용 업 종 적용 수산물

①
해조류

육상 가공·생산 ㉠ 김 건조, ㉡기타

양식(해상 채취, 육상 가공)
《신설》

㉢ 전남 완도군 지역의 다시마, 미역, 톳 양식
  ☞ 2020년 완도군 지역만 시범 운영

②
어패류

육상 가공·생산
㉠ 멸치 건조
㉡ 가자미·오징어·명태·과메기 건조, 굴 까기

○ 코로나 19 발생으로 외국인 입국이 어려워 2021년도 시범운영 후 

전국 확대 예정 (법무부․해수부와 2021년도 시범운영 연장 협의 완료)


